
 
 

 

하나님 나라는 이어져 왔고, 이어져 갑니다. 우리의 일상을 통해  

  

최성봉 목사 

 

 매일성경 수요일 묵상 본문이 열왕기하 11장 1-21절 말씀이었습니다. 이세벨의 딸 아달랴

가 아들 아하시야 왕이 죽자 세손들까지 다 죽이고 국가권력을 장악하는 극악무도한 장면

이 나옵니다. 이러한 환난의 때에 아하시야 왕의 아들 중 요아스를 숨기고 키우는 아하시야 

왕의 누이 여호세바와 제사장 여호야다가 하나님의 때(6년 후)에 요아스를 왕으로 세우는 

이야기기 이어졌습니다. 물론 황후 아달랴는 비참한 최후를 맞이합니다. 다윗 왕가를 향한 

엄청난 도전이었을 뿐 아니라, 이는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 나라의 성취에 대한 강력한 저

항이었습니다. 왕의 씨를 진멸하는 것은(11:1)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지 못하게 하는 극악 무

도한 원수의 공격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 소수의 사람들이 목숨을 걸고 하나

님 나라의 명맥을 이어 갑니다. 결국 7살짜리 왕을 세우게 됩니다. 이렇게 연약해 보이고 

위태 위태하게 하나님의 나라는 이 세상에서 명맥을 이어가는 것은 과거나 현재나 같은 형

편임을 떠올리며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아달랴의 압제에 치를 떨던 백부장들과 호위병들이 

때에 맞게 제사장 여호야다의 진두지휘를 받아드려 그 압제 속에서 쿠데타에 성공합니다. 

풍전 등화의 위기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는 이 땅에 베

풀어 집니다. 그 결과는 종교개혁으로 이어집니다(11:17-20). 하나님의 His story 에는 하나

님 백성들이 늘 등장합니다. 이 묵상을 하면서 며칠 전 읽은 울산교회 정근두 목사님의 칼

럼이 생각났습니다. 성도 여러분들과 나눕니다.  제목은 "남김없이, 후퇴없이, 후회없이" 입

니다..  

  언제나 자신에겐 "NO" 라고 말하고, 예수님껜 "YES" 라고 말하는 것을 자신의 삶
의 기준으로 삼았던 위대한 그리스도인, 윌리엄 보든을 소개하고자 한다. 그는 미국 
대부호의 3남 1녀중 세째로 태어나 어머님의 인도를 받아 고등학교 때 예수님을 만

나고, 고등학교 졸업 후 세계 여행을 하던 중에 예수님 없이 사는 사람들이 고통 하
는 모습을 보고 예수님께 세계선교에 자기 자신을 드릴 것을 결심하였다. 여행을 마
치고 귀국하여 예일 대학과 프린스톤 신학대학원을 졸업한 후, 본격적으로 중국 북부

(중국 실크로드 란조우)의 무슬림에 대한 선교사가 되기로 결심하고, 이를 위해 이집
트에서 무슬림 선교를 위한 아랍어를 공부하던 중에 척추 뇌막염에 걸려 25세라는 
젊은 나이에 이국땅 이집트 카이로에서 하나님께로 돌아갔다. 

  그가 죽은 후, 그의 성경책이 발견되어 그의 어머니에게 전달되었는데, 성경책 안
에 "No Reserve" 와 날짜가 발견되었는데, 이는 자신에게 상속된 재산을 모두 선교
단체에 기부한 직후라고 한다. 그리고 또 "No Retreat" 와 날짜가 쓰여 있었는데, 이

는 자신의 아버지가 그에게 아버지의 회사에서 다시는 일할 수 없다고 말한 직후였
다고 한다. 그리고 이집트에서 죽기직전에 "No Regrets" 썼다고 한다. 
  대부호의 자제로 태어나 남부럽지 않게 편안한 삶을 얼마든지 살 수 있었던 윌리

엄 보든은 자신의 모든 기회와 권리와 소유, 즉 자기 자신을 모두 버리고 자신의 십
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간 것이다. 자신이 남긴 말처럼, "남김없이, 후퇴없이, 후회
없이" 하나님께서 주신 짧은 인생의 시간을 사용하였던 그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었

다. 그리고 이집트에 있는 그의 묘비에는 다음과 같이 쓰여 있다고 한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 그는 일어나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랐으며, 형제 

사랑에 대한 특별한 마음을 품고, 주님을 섬기는 마음속에 열정이 불타오르며, 소망

으로 기뻐하며, 고난을 인내하며, 기도에 힘쓰며, 성도와 교통하며, 다른 이들을 공경
한 그의 삶은 주님 안에서의 믿음 외에는 달리 설명할 길이 없다.> 

우리가 살아가는 곳은 남유다의 왕궁도, 성전도 아닙니다. 머나먼 선교지도 아닙니다. 가족

들을 위해, 자녀들을 가슴으로 품으며, 성도들을 품으며, 세상을 품으며 하나님 나라 사람들

로 살아가려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의 일상의 삶을 통해, 구주 대망 2018년 8월의 우리의 

일상 가운데 여호야다, 여호세바와 백부장들, 윌리엄 보던 같이 하나님 나라가 이어져 감을 

믿습니다. “No Reserve, No Retreat, No Regrets” … 

 

설교 노트 


